
백범상 

 

김희령 (디트로이트한국 9)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에 다니는 9학년 김희령입니다. 

먼저,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상금에 눈이 어두워 시작했습니다.  근데, 책을 몇 번이나 읽어도, 글을 몇 차례나 써 봐도 

마음에 쏙 드는 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도전을 하려 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을 추슬러 가면서 노력했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다 보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생각이 깊어지다 보니 그 속에서 제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어떤 인생을 살지 조금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지 못했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위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 또 가꾸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한국과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범통일상(초등부) 

 

 구채원 (열린문 6), 

안녕하세요?  버지니아 열린문한국학교 6학년 구채원입니다.  

백범통일상을 받게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한국어, 한국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신 열린문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어로 독후감을 쓰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기에 

백범통일상을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상을 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백범 

김구선생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나라사랑, 인간사랑, 문화사랑 즉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김구선생님과  독립투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셨고, 그 은혜로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진심으로 그 분들께 고맙습니다.  나와 

내주변만 행복하면 된다는 저의 좁은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뉘우치며  '나는 어떻게 

김구선생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실천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김구선생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나라사랑, 책을 통한 끊임없는 배움 그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위해 

실천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본받아, 저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교훈이 되는 책을 많이 읽으며, 나 자신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과 저의 사랑 실천 스토리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라 (실리콘밸리 6)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나라 입니다. 나는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6 학년 학생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사실은 내가 이 상을 받을거라는 기대를 안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말이 쉽지는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이 상을 받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의 '두 영웅들' 김구 선생님이랑 내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두분이 너무 용감하시고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공통된 부분이 있었 때문이예요. 

이 상은 내 일생에 한번 받을 수 있는  큰 상 이라서 더욱더 기뻐요. 

나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 선생님, 외할아버지, 심사위원님들과 김구 선생님께 이 귀한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김은우 (에덴스 4) 

저는 원래 한국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하는게 재미있습니다. 평소에 김 구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기뻤고, 김 구 선생님에 대해 쓰게 되어서 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김 구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역사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 구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여기에 계셨으면 

선생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면서 뿌듯하게 여기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받게 돼서 정말 기뻤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받게 된 후에 김 구 선생님과 우리 나라 사람들을 위해 한국 역사를 더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꼭 남북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파이팅! 

 

김희련 (앤아버 4) 

 

처음 ‘김구’ 책을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워서 다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읽고 내용을 

정리했어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엄마랑 아빠께 뜻을 물어보았어요. 정리한 내용을 보고 다시 생각과 

느낌을 썼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듯이 하니까 조금 쉬워졌어요.  

독서 감상문을 쓰면서 우리 나라는 참 멋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한국어를 아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한국어 책도 잘 읽고, 글도 훨씬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이현 (다솜 4) 

 

독후감을 많이 써 보지 않았고 전에 이런 대회에 도전해 본 적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일제 강점기 때의 위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번 김구 독후감을  써보기로 마음 먹었다. 

전에는 김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김구 위인전을 읽으면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김구의 삶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독후감을 쓰면서 김구의 노력과 

용기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다. 



김구의 삶을 통해서 김구의 도전 정신에 대해 배우게 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글이 잘 안 써질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상을 받아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한국학교 선생님들께서 독후감 쓰는 것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독후감을 검토해주신 박은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바다 (콜럼버스 6) 

‘김구 선생님께 ‘ 독후감을 쓰고  …….   감사한 마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백범통일상을 받게 된 한바다입니다.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상금에 

눈이 멀어 시작한 일이지만 여러모로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김구’라는 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30분만에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던 이웃 아저씨 같은 김구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편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형식으로 독후감을 

썼습니다.  우선 김구선생님의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김구할아버지라고 해야 할지, 

김구아저씨라고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어머니랑 김구 선생님으로 합의했습니다. 호칭이 정해지니까 글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니 쉬웠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책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집중해서 보니 재미있었고, 궁금한 것이 생겼고, 기쁘기도 했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김구선생님의 살아오신 시대를 잘 모르고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 김구선생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사셨는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한국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구선생님처럼 살수 있냐고 물어 본다면 ‘아니오’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구선생님과 

같은 많은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제가 한국사람이라고 말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 

읿본사람이거나 내 모국이 없는 아시안얼굴의 미국사람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전 지금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소감문을 쓰는 것이 독후감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입니다.  연말 

시상식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김구 선생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콜럼버스한인교회 한글교실 선생님들과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